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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B]"오심 줄이자" 메이저리그 비디오 판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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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메이저리그(MLB)가 올해부터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AP통신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1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구단주는 17일(한

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파라다이스 밸리에서 열린 구단주 회의에서 올해 정규리그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 실시하는데 만장

일치로 합의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심판노조도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메이저리그 전 경기에서 새로운 비디오 판독이 실시된다. 

 메이저리그는 북미의 메이저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늦은 2008년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다. 당시에는 홈런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비디오 판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3개 판정에 관해 비디오 판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 판정의 90% 정도가 모두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초 비디오 판독 대상이었던 홈런 여부를 포함해 인정 2루타·팬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포스 아웃 플레이·태그 플레이·외야에

서 페어 또는 파울 판정·타자 몸에 맞는 볼·베이스에서 아웃 또는 세이프 판정 등을 모두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판정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은 MLB 사무국 본부에 위치한 리플레이 센터에서 이뤄진다.

 본부에서 비디오 판독 심판조 4명이 비디오를 판독하고 판정을 결정한다. 심판들은 경기장에서 본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

며 비디오 판독 심판조의 결정에 따라 판정한다. MLB 사무국은 비디오 판독 심판 인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MLB 사무국은 각 구장에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각 구장의 카메라 위치와 앵글은 모두 같다.

 각 팀 감독들은 경기마다 한 번씩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수 있다. 비디오 판정을 통해 판정이 뒤집힌다면 이후에 한 차례 더  판

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심판의 판정이 옳았다면 이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없다.

 조 토레 MLB 수석 부사장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경기의 흐름을 위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MLB 사무국은 7회 이후에는 주심만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심판의 권위도 어느 정도 보호했다.

 덕아웃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지만 감독이 비디오 판독 신청을 위해 영상을 볼 수 있는 누군가와 전화 통

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버드 셀릭 MLB 커미셔너는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는 정말 큰 사건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고 밝혔다. 

 셀릭 커미셔너는 재임 기간 중에 이룬 일 가운데 이번 비디오 판독이 몇 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 순위는 매우 높다"고 답

했다.

 비디오 판독 확대 실시를 지지해온 토니 라루사 전 감독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비디오 판독 확대 시행을 실시했

다"며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경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토레 부사장은 홈에서 포수와 주자가 충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선수노조와 MLB 사무국 대표가 계속 논

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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